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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코스피가 사상 첫 4100선 안착 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이벤트 소화 후 실적과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이번 주에는 방산, 소프트웨어, 제약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물가·고용 지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의 차익실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본문
지난주 코스피는 4.21% 상승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4107.50에 마감하며 4100선에 안착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한미·미중 정상회담 등 ‘슈퍼위크’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 간의 협력 기대감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으며, 10월 한 달 동안 19.94%의 높은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주 시장은 방산, 소프트웨어, 제약 등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같은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포함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복합적인 호재가 작용하면서 코스피 주간 상승세가 5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번 주에도 시장의 관심이 경제 지표와 실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며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구조적인 이탈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코스피가 4100선에 안착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하며,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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